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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Chapter 1 

 

 The Scope of Thermodynamics. 

 

열역학은 19세기말에 확립된 학문이다. 

Thermo – 열(Heat)을 의미한다 

Dynamics – 역학(힘에 관련된 학문)을 의미한다 

즉 19세기에는 주로 석유나 석탄 또는 목재등을 태워서 얻는 열을 통해 

Power를 얻곤 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주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만큼 증기기관의 효율은 중요했다. 그래서 효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어진 양의 원료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동력의 최대값은 

얼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최대 동력( 일종의 효율이라고도 생각됩

니다.)을 얻기 위해서 기관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떤 한계

이상을 넘지 못했다. 증기기관의 경우 이러한 최대효율을 보여주는 기관을 

Carnot Engine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열역학은 다음과 같은 영역까지도 다룬다.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열과 일을 계산하는 것 

 화학반응 또는 서로 다른 상 사이에서 물질전달 후의 평형 조건 

 

따라서 이러한 평형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의 성질(끓는점, 밀도, 

증기압, 열용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engineer들은 주로 이러한 물질들의 물

성을 측정하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물질들 간의 법칙을 세운다. 

 

 

 

 

Heat Engine

W ? 



 열역학에서 쓰이는 개념 

 

열역학에서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Surrounding : system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이다.  이 Surrounding과 System을 합한 것을 

Universe(우주)라고 한다 이 System과 

Surrounding은 일종의 가상의(또는 실제 존재하는) 

Surface로 나누어져 있다. 

 

 

Dimensions and Units : Surrounding과 System내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크기는 눈이나 손을 통해, 

무게는 피부를 통해, 온도도 피부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양이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Dimensions이다. 

 

 열역학에서 쓰이는 Dimensions과 Units 

 

 Force 

힘(Force) = acceleration rate * mass로 정의된다. 

흔히 mass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Weight가 있는데 이 것은 일종의 힘이다. 즉 

 Weight = mass * g (중력가속도) 라 정의된다. 

 

 Temperature 

온도는 물질의 뜨거운 정도(Hottness)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크게 4가지의 

Unit가 있다. 
oC = 물의 어는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잡음 
oK = 이상기체의 거동을 통해서 얻음. T(oK) = T(oC) + 273.15 
oR = oK * 1.8  
oF = T(oR) – 459.67 

 

 Volume 

길이(length)의 3승을 부피라 정의한다 

 

 

 Pressure 

System :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일
어나는 영역이다.  
Ex) 사람 몸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
해 관심 있다면 사람의 몸이 System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교실이 하나의 
System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유체에 미치는 힘 중 수직적인 힘을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눈 양을  

의미한다  

 

 Work, Energy, Heat 

Work  

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dLFdW •=  (1) 

여기서 일은 힘과 변위의 내적이다. 그래서 힘과 변위가 수직을 이룬다면 일

은 0이 되고 만다. (1)을 압력과 부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dVPdW •−=  

앞에 –가 붙는 것은 열역학에서는 system의 부피가 감소할 때 일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은 다음과 같이 압력을 부피에 대해 적분해서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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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어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체는 흔히 상대적인 위치

차에 의해(수력 발전) 일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힘(고속의 수증기)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mechanical system에서는 두가지의 형태로 존재

한다 

 

 Potential energy : EK= mgh 

m : mass, h : height, g : gravity acceleration rate 

 Kinetic energy : EP = mu2 /2 

m : mass, u : velocity of the body  

Work와 Energy의 차이는 Work도 하나의 Energy이나 일종의 중간상태로 존재

하는 에너지로 물체내 계속 머물 수가 없다. 하지만 Energy는 다른 형태로 

하여 물체내 존재할 수 있다. 

 

Heat 

System과 Surrounding간의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이다. 이것도 일종의 

중간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